
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줍니다
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.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.

(1 테살 5,5)

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
들려주세요.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의 하인들에게 
재산을 맡겼어요. 한 명에게는 다섯 동전을, 다른 한 명에게는 
두 동전을, 마지막 한 명에게는 한 동전을 주었어요. . 주인이 
길에 나간 동안 첫번째 하인은 다른 다섯 동전을 벌고 두번째 
하인은  동전 2개를 더 벌었어요.

그리스의 아리안나의 경험담이에요. 방학 동안 저는 친구들과 
함께 공예 작업을 했어요. 어느 날 오후, 우리는 바느질로 인형 
만들기를 했어요. 저는 바느질을 잘하기에 아주 예쁜 인형을 
만들었어요. 할머니가 제게 ‘너는 바느질에 재능이 있구나.’하고 
칭찬 해 주셨어요. 

그런데 다른 세번째 하인은 받은 동전을 잃어 버릴까 두려워  
그 동전을 땅속 에 묻어두었어요. 주인은 두배로 벌은 
하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그들에게 두배로 
되돌려 주었어요. 대신 그 세번째 하인에게는 받은 동전 
하나를 돌려주면서 꾸짖으셨어요. 

저는 제 인형이 완성된 것에 너무 기뻐서 옆의 제 친구 
안토넬라가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어요. 
안토넬라는 바느질을 잘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. 
그래서 저는 안토텔라와 그 옆의 빅토리아 것까지도 
도와주었어요.

하느님은 우리 무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. 선물의 개수는 
중요하지 않아요. 누구나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열매를 맺고 
빛을 낼 수 있어요. 초대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오로를 통해 
이렇게 기억해요. “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예요.”

이렇게 제 재능은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. 이제 우리는 세 개의 
멋진 인형을 가지고  인형극을 할수 있어요. 저는 사랑을 
실천한 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았어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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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PAFOM, 어린이 생활말씀의 내용과 그림은 4젠본부에서 제공합니다. 4젠은 끼아라 루빅에 의해 설립된 포콜라레 운동의 어린이들입니다.


